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동물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이 갈증ㆍ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

질병, 두려움 및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의 사육환경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2. 개별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

지하기 위해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의 조명도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유지

해야 한다.

1) 돼지: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할 것

2) 육계: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할 것

나.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

엠(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 깔짚을 이용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깔짚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해야 한다.

라.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驅蟲)을 하되,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한다.

마. 돼지의 송곳니 발치ㆍ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